
SK이노베이션, 앞날 밝지는 않다!
대우증권, 4/4분기 영업이익 9% 감소 전망 … 성장동력 강화해야

대우증권은 SK이노베이션이 화학 및 윤활유에서 양호한 영업실적을 기록했다며 주가를 상향조정했다.

대우증권 박연주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의 3/4분기 화학과 윤활유 영업이익은 마진 개선과 원화환율 급등

으로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며 “목표주가를 22만원으로 10% 상향 조정한다”고 10월31일 발표했다.

그러나 “4/4분기 영업이익은 원화환율 급등 효과가 소멸되면서 9% 감소한 7823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2012년 국제유가 상승 모멘텀이 2011년보다 약해지고, 정제설비 증설이 많아 정제마진이 소폭 둔화할 것”이

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석유 개발과 전자소재 부문에서 중장기 성장동력을 찾고 있어 해당 부문에서 경쟁

력 확대가 확인되면 차별적 주가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도 2012년부터 본

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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